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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내부초점적 반응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고통제감의 중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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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초점적 반응 및 사고통제감이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사고통제감이 내부초점적 반응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417명(남 239명, 여자 178명)을 대상으로 내부초점적 

반응양식(RRS), 사고통제감(TCAQ), 우울(BDI-Ⅱ)을 측정하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 분석 결과,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우울은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사고통제감과 우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사고통제감은 우울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우울 변량의 31%를 

설명하였다. 셋째, 사고통제감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내부초점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고통제감이 높

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사고통제감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인지

적 개입이 내부초점적 반응과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부초점적 반응, 사고통제감, 우울, 반추,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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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정신 

장애 중에 흔하게 나타나며, 주요 우울 장애

의 국내외 평생 유병률(lifetime prevalence)은 

4.3%～16.6%에 이른다(Cho et al., 2007; Kessler 

et al., 2005). 또한 주요 우울 장애를 한 번 경

험한 사람의 80% 이상이 우울 삽화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dd, 

1997).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의 

특정 시점에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게 되는데

(Smith & Weissman, 1992), 어떤 사람들은 가볍

고 짧게 우울 증상을 겪지만, 다른 어떤 사람

들은 심각한 우울 증상에 오랫동안 고통 받기

도 한다. 연구자들은 사람들 간에 우울의 심

각한 정도나 지속 기간에 차이가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우울 기분에 대한 개인의 반응 차

이를 설명하였다(Rippere, 1977; Teasdale, 1985).

  Nolen-Hoeksema(1991)는 우울 기분에 대한 반

응양식 이론(response style theory)을 통해 사람

들이 우울 기분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내부 초점

적(ruminative)1) 반응과 주의 전환적(distractive)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우울할 때 자신

의 우울 증상과 그 가능한 원인이나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 반

면, 후자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반응을 의미 한다(Nolen-Hoeksema & 

Morrow, 1991).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반

응양식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

식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 

1) 반응양식이론에서 rumination은 일반적으로 ‘반

추’라고 일컬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rumination을 

요인 분석하여 추출해 낸 brooding(반추), reflection　

(숙고)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rumination을 

‘내부초점적 반응’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RSQ)가 개발되었는데(Nolen-Hoeksema & Morrow, 

1991),　RSQ는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척도(Rumin 

ative Response Scale, RRS) 22문항과 주의전환 

반응척도(Distractive Response Scale, DRS) 1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양식 이론에 대한 많은 실험연구와 상

관연구들은 우울기분에 대한 내부초점적 반응

이 우울을 유지시키고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Nolen-Hoeksema, 1991; Nolen-Hoeksema & 

Morrow, 1991; 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Nolen-Hoeksema(1991)는 내부초점적 반응

양식이 부정적 기억에 대한 회상과 부정적 사

고를 활성화시키며, 긍정적인 행동 시도를 방

해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

기 때문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유지된

다고 그 기제를 설명하였다.

  이렇듯 초기 연구들이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이 역기능적 측면을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반추적 반응양식이 반드시 부적응적

이지는 않으며, 반추와 우울 간의 관계 역시 

간단치 않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Hunt, 

1998; Teasdale & Barnard, 1993). Trapnell과 

Campbell(1999)은 우울한 기분에 주의의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심리적 괴로움이나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에 대한 지식을 높여서 심리적 적응에 기여한

다고 지적하며 이를 ‘자기몰입의 역설(Self-　

Absorption Paradox)’이라고 표현하였다. Treynor, 

Gonzalez와 Nolen-Hoeksema(2003)는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척도(RRS)를 요인 분석하여 반추

(brooding)와 숙고(reflection)의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기존에 내부초점적 반응이라고 

일컬었던 개념 중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속성

을 지닌 하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들에 따르면 내부초점적 반응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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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정서가를 지닌 인지적 문제해결로서 

주의를 의도적으로 내부에 맞추는 ‘숙고’와 달

성되지 못한 기준과 현재 상황을 수동적으로 

비교하는 부정적 ‘반추’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도 우울에 대한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을 세분

화하여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김진영(2000)은 긍정적인 ‘반

성적 반응양식’이 포함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s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 RDQ)’를 제작하였고, 박

윤아(2004)는 긍정적 속성의 ‘문제해결 반응양

식’이 포함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

(Depressed Mood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DMRQ)’를 개발하였다.

  이렇듯 국내외 연구자들은 내부초점적 반응 

양식을 ‘숙고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문제해결 반응양식’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

면서 우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알아보고

자 노력해 왔다. 이제까지의 결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내부초점적 반응 중에 우

울 기분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하위 개념이 

존재한다는 입장(김진영, 2000; 김효정, 2003)

과 내부초점적 반응의 긍정적 영향력이 다소 

모호하다는 입장(최미례, 2004; Treynor et al., 

2003)으로 나뉜다. 전자에 속하는 김진영(2000)

과 김효정(2003)의 연구에서는 우울 기분을 유

도한 후 내부초점을 유도하는 글쓰기를 하고 

기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숙고 

집단이 반추 집단에 비해 우울 기분이 유의미

하게 경감되었다. 하지만 김진영의 RDQ를 이

용한 최미례(2004)의 상관 연구에서는 숙고적 

반응이 우울 빈도나 지속 기간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reynor 등(2003)의 

연구에서도 숙고적 반응이 횡단적으로는 반추

적 반응에 비해 약하지만 우울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고, 이들은 숙고 반응이 현

재의 우울과는 상관이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

는 우울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

하였다. 이들은 숙고 반응이 단기적인 관점에

서는 부정적 정서에 의해 유발되거나 부정적 

정서를 초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Treynor et al., 2003). 종합하

면, 내부초점적 반응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

지만, 부적응적인 반추와는 구별되는 상대적

으로 중립적 속성의 하위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Rimes & 

Watkins,　2005; Watkins & Teasdale, 2004).

  이렇듯 내부초점적 반응의 중립적 또는 긍

정적 속성에 주목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정작 어떤 변인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내부초점적 반응과 연관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드물다. 만약 내

부초점적 반응이 항상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

는 것이 아니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

람들보다 더 부적응적인 성격의 내부초점적 

반응에 취약한 것일까? 사실 부정적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때때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다(Watkins, 2004).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울

한 기분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신의 기

분과 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은 내부초점적 반응이 병리적인 수준

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차

이점은 침투적 사고(intrusive thought)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적하였다(Langlois et al., 2000a; 

Wells, 1995). 이들에 따르면 내부초점적 반응

은 주로 잠입적(intrusive)인 생각들이 떠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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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어 연속되는데(Langlois et al., 2000b), 

이를 어떻게 평가(appraisal)하느냐가 반복적이

고 부정적인 내부초점적 반응의 기제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Watkins(2004)는 걱정에 

대해 통제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걱정에 대한 걱정(worry about worry)”의 형태

로 더욱 걱정을 불러일으키듯이(Wells, 1995), 

내부초점적 반응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위 인지(meta- 

cognitive belief)의 영향을 받아 지속된다고 보

았다. 즉, 원치 않는 생각이 났을 때, 이를 통

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욱 그 생각

에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반복적인 내

부초점적 반응은 우울감에 빠질 위험성을 높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Watkins(2004)는 침투사고

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내부초점적 반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침투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을수록 내

부초점적 반응 경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Luciano 등(2005)은 불쾌하고 원치 

않는 침투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지각된 능력 차이를 중요한 개인차로 주목하

고, 이를 측정하고자 사고 통제 능력 질문지

(Thought Control Ability Questionnaire, TCAQ)를 

개발하였다. TCAQ를 이용한 연구 결과, 부정

적 침투 사고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은 우울 

증상(BDI)뿐만 아니라 걱정(PSWQ), 강박 증상

(MOCI) 측정치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Luciano et al., 2005), 선행 연구

들(Purdon, 2004; Salkovskis & Campbell, 1994; 

Wells & Davies, 1994)과 마찬가지로 침투 사고 

및 사고통제감의 임상적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이처럼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고통제감은 우

울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되어 왔으

나, 아직까지 이들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함

께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

째,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고통제감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

하고, 둘째, 내부초점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고통제감이 중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Y대학의 심리학과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17명으로 남자는 

239명(57%), 여자는 178명(4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27(SD=2.22)세였다.

평가 도구

　우울 감정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umi　

native Response Scale: RRS)

  반추적 반응양식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추의 의미, 우울과 관련된 감정, 증상 등에 대

해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1993)

이 번안한 2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반추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사고 통제 능력 질문지(Thought Control 

Ability Questionnaire, TCAQ)

  원치 않는 침투사고를 억제하는 지각된 능

력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Luciano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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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발한 사고 통제 능력 질문지를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Luciano et al., 2005). TCAQ는 총 

25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나는 괴로운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와 같은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

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 통제 

능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Ⅱ, BDI-Ⅱ)

  Beck 우울척도는 Beck, Steer와 Brown(1996)이 

개발한 우울증상에 대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

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

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 증상의 심

각도를 측정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승미(2004)가 번안한 총 21문

항의 BDI-Ⅱ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우울 감정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RRS)와 사

고통제능력 질문지(TCAQ), 우울 척도(BDI-Ⅱ)

순으로 이루어진 총 68문항의 설문지를 심리

학 관련 교양 수업 시간을 이용해 대학생들에

게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SPSS 12.0을 사용하여 전체 자료에 대한 기

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

한 내부초점적 반응과 우울 수준에 대한 사고

통제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우울, 내부초점적 반응, 사고통제감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1

과 같다. 주요 변인들에 있어서 남녀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여학생 집단의 

우울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t(417)=-2.65, p<.01, 내부초점적 반응의 점수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417)=-2.33, p<.05). 반면, 사고통제감은 남학

생 집단의 점수가 여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t(417)=2.14, p<.05.

변인
전체

(n=417)

남자

(n=239)

여자

(n=178)
t

우울
9.78

(6.69)

9.04

(6.68)

10.78

(6.59)
-2.65**

내부초점적 

반응

46.45

(10.47)

45.42

(10.32)

47.82

(10.54)
-2.33*

사고

통제감

74.96

(12.44)

76.08

(11.95)

73.45

(12.95)
2.14*

주.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p< .05, **p<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표 2에는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우울은 내부초점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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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우울 1

 2. 내부초점적 반응 .43** 1

 3. 사고통제감 -.53** -.58** 1

주.**p< .01

표 2.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예언변인 R
2 ∆R

2
F β

내부초점적 반응(A) .184 .184 93.43*** .186***

사고통제감(B) .301 .117 88.97*** -.408***

A x B .310 .010 61.90* -.098*

*p< .05, **p< .01, ***p< .001

표 3. 사고통제감의 중재 효과 검증

상관을 보였고, r(417)=.43, p<.01, 사고통제감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417)=　

-.53 p<.01. 또한 내부초점적 반응은 사고통제

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417)=-.58, 

p<.01.

우울 수준에 대한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고통

제감의 영향

  우울과 내부초점적 반응의 관계에서 사고통

제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내부초점적 반응을 첫 번째 예언변

인으로 투입하고, 사고통제감을 두 번째 예언

변인으로,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고통제감의 

상호작용2)을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

다. 그 결과, 표 3에 나와 있듯이 모든 변인들

은 우울 수준의 총 변량 중 31%를 설명하였

다. 우울에 대한 내부초점적 반응(예언변인 A)

의 설명 변량은 유의미하였으며, F　 (1,415)= 

93.43, p<.001, 사고통제감(예언변인 B)이 추가

로 설명하는 변량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

할 때 발생하기 쉬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예언변인 별로 centering

을 시킨 후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F(1,414)=88.97, p<.001. 또한 내부초점적 반응

과 사고통제감의 상호 작용 효과(A*B)도 유의

미하였다, F(3,413)=61.90, p<.05. 따라서 우울

과 내부초점적 반응 간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고, 이는 동일한 수준의 내부초점적 반응 경

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고통제감 수

준의 차이에 따라 우울감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 수준에 대한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고

통제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두 변인들에 대해 평균 점수로부

터 1 표준편차 위와 아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각 회귀방정식3)에 대입하였다(Cohen et al., 

2003). 이렇게 하여 우울의 예측되는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들을 기준으로 중재효과의 

양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사고통제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모두 내부초점적 반응 경향성이 높아짐

에 따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통제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나온 각 변인 

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수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y=9.444+.119×내

부초점적 반응+(-.219)×사고통제감+(-0.005)×(내부

초점적 반응×사고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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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고통제감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내부초점적 반응에 따른 우

울감의 증가가 크며, 이는 사고통제감이 내부

초점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초점적 반응 및 사고통제

감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사고통제감이 내부

초점적 반응과 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초점적 반

응에 있어서 사고통제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우울감에 있어 내부초점적 반응과 사

고통제감은 영향력 있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

났다. 즉, 개인이 주의의 초점을 내부에 두는 

경향성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

다는 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내부초점적 반응 경향

성이 우울 증상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이 있

다는 선행 연구들(Nolen-Hoeksema & Morrow, 

1991; 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Hunt, 

1998; Rachman, 1980; Teasdale et al, 2000; 

Teasdale & Barnard, 1993)은 내부초점적 반응 

중 긍정적 속성의 하위 개념이 존재함을 주장

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내부초점적 반

응의 긍정적 속성은 지지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부초점적 반응의 하위 영역의 

존재와 그 속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고통제감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결

과, 내부초점적 반응 경향성은 사고통제감의 

수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

고통제감이 높고 낮은 경우 모두에서 내부초

점적 반응 경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점수

도 상승하였으나, 사고통제감이 낮은 경우에 

우울 점수의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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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내부초점적 반

응의 속성이 부정적이냐 혹은 긍정적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반면 그 기제에 대한 연

구는 제한적이었는데, 본 연구는 내부초점적 

반응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사고통

제감이 낮은 경우 내부초점적 반응이 우울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결과는 내부초점적 반응

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위 인지

(meta-cognition)가 우울감에 취약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Watkins, 2004)와도 일맥상통한다.

  사고통제감이 내부초점적 반응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중재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우

울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낮은 사고통제감

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오늘날까지 인지행동 치료가 발전하면

서 우울증 환자들의 역기능적인 사고를 수정

하기 위한 치료 방법들이 고안되어 왔지만

(Beck, 1967, 1976), 주로 치료는 부정적 사고의 

‘내용(content)’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Wells & 

Papageorgiou, 2004). 하지만 우울과 내부초점적 

반응 간의 관계에서 사고통제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고통제감과 같은 상위 인지, 혹

은 사고의 ‘과정(process)’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된다. 예컨대, TCAQ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사고통제감이 낮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환자의 사고통제감을 증진시

키면서 내부초점적 반응 경향성에도 개입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우울감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과 추

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

째, 본 연구는 단기 횡단 연구이므로, 연구에 

포함된 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사고통제감이 낮은 

것이 우울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으나, 

반대로 우울 증상이 사고통제감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충분한 인과 관계의 설명력을 갖기 위해

서는 장기 종단 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시내의 특정 대학의 학생

들만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따르며, 임상 집

단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측정 방법에 있어서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모두가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항 반응 경

향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반추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

은 그들의 내부 상태로 관심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서의 강도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Lyubomirsky & Tkach, 2004).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평가 방법과 더

불어 주변 사람들의 평정이나 행동적 관찰을 

함께 사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내부초점적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

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초점적 반응 연구

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RRS를 사용하였으

나, 이 척도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논

란의 여지가 있다(Bagby & Parker, 2001; Cox, 

Enns, & Taylor, 2001; Roberts et al., 1998). 추후 

연구에서는 내부초점적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

을 좀 더 보완하여 긍정적, 중립적 속성을 갖

는 하위 영역의 존재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연구 변인으로서 사용

된 사고통제감이 그 개념 및 측정 방법 등에 

있어 아직 조작적으로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사고통제에 대한 평가

(appraisal) 차원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된 영역이므로 앞으로 관련 연구의 축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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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고 억제 경향성,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 

(Catanzaro & Mearns, 1990) 등과 같은 유사 개

념과의 변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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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thought control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ve response style and depression

Hye Won Park                    Kyung Ja Oh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thought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depression. 417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about 

ruminative response style, thought control ability, and depr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reveal ed that rumination and perceived thought control ability 

independently affected depression symptoms. In addition, perceived thought control abilit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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